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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전은수, '세 몰이'  개소식 대신 시민 의견 듣는 행사 마련

등록 2026.05.16 14:48:43

[아산=뉴시스]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시민의 의견을 듣는 행사로 개소식을 대신했다.

(사진=캠프 제공) 2026.05.16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아산=뉴시스]최영민 기자 =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아산시 배방읍에 자리한 자신의

선거사무소에서 형식적인 개소식 대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'전은수, 아산의 마음을 듣다'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

밝혔다.

이날 전 후보의 사무소에는 배방읍을 비롯해 탕정면, 음봉면, 둔포면, 송악면, 영인면, 인주면, 염치읍 등 각 지역에 거주하는

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.

이날 행사는 전형적인 세 몰이 행사보다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는 게 무엇보다 먼저라는 전

후보의 의지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성격의 자리로서 만들어졌다고 캠프 관계자는 설명했다.

전 후보는 이날 시민 소통 형식의 행사로 바꾼 이유에 대해 "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것"이라며

"청와대 시절 배운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을 실천하기 위함"이라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"잘 다듬어진 보고서 백 장보다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시민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가 정치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임

을 보여주신 대통령의 모습을 아산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었다"고 강조했다.

전 후보는 "오늘 여러분과 직접 눈을 맞추고 진심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선거 기간을 달려 나갈 든든한 에너지를

온전히 다 얻은 기분"이라며 "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경청에서 멈추지 않겠다. 당장 내일 우리 아산을 바꿀 압도적 실력과 결



과로 증명하겠다"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ymchoi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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